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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wind environment for different building

arrangement. In this study, we analyze outdoor wind environment on different building arrangement that take

same floor area ratio using the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method. We do not consider the effect of

temperature. Building arrangements of low density, different hight and a lot of green area will change the

effect of wind environment. The eight different arrangements of buildings are studied in this paper. In these

calculations, we know the different arrangement of buildings change outdoor wind environments. Especially,

reducing the number of building and crossing the different height of buildings have a good kind of wind

environment at the same floor ratio. We know that these arrangement of buildings to reduce the heat island

phenomena on cit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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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지구환경문제의 핵심의 하나이며 도심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풍환경이다. 풍환경은 온열환경의 변

화와 오염물질의 확산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건축분야에서의 풍환경 연구배경으로는 도

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활발하여 건축물의 집중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의 가중으로

일반 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형태로 발

전하여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

이다. 이러한 대형 건축물들의 무분별한 개발은 도시 내

부의 온열현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

여 도시는 도시열섬 현상이라는 도시 특유의 이상기후를

일으키게 되었다. 열섬현상을 가속화 시키는 원인중의 하

나로 풍환경의 악화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풍환경의

일부라고 생각되는 바람길의 원활한 확보가 열섬현상을

완화시켜주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연구

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좋은 풍환경 및 바람길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건물간격을 유지해야 하는가 또는 어떤 형태로

건물배치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다만, 간단한 형태의 연구들에서는 기존의 건

물배치를 바꾸어서 좋아졌다는 보고를 많이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량적인 연구결과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법으로 지정하고 있는 용적률을 만족시

킨다는 전제하에서 수치해석의 결과물을 토대로 풍환경

의 영향을 평가하기로 한다. 특히 용적률을 일정하게 지

정한 상황에서 건물의 층수를 변화시키거나 높이를 변화

시킴과 동시에 건물의 배치형태를 고려한 결과들이 풍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특히 이러

한 건물 배치가 풍환경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

를 파악하는 기초연구가 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기

존의 판상형 아파트 단지와 같은 한 변이 긴 직방형 형

태가 아닌 정방형 타워형태의 건축물을 중심으로 건물배

치가 풍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로 한다.

1.2 국내외 연구현황
1)-7)

국내의 경우는 풍환경과 바람길 조성 및 활용을 통한

도시 기후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사례가 소

개된 것은 불과 몇년이 채 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연

구 성과물도 매우 적으며 내용 또한 외국 사례와 기법을

소개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시범적 사례 연구 위주로

되어있다. 이는 풍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기초 연구가 아

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자료의 부족함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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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학술적 연구 접근방법의 미비 등과 같은 기본적 연구

인프라가 구축되어져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풍환경 조성과 활용에 관한 국내 연구 실태를 보면, 도

시계획 단계에 바람길을 비롯한 기후요소의 고려가 도시

환경문제의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도시계획 기법

에 적용하기 위해 바람길도 연구 중에 있는 단계여서 실

제 계획에는 아직까지는 적용 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1)-4), 7). 이렇듯 이들 연구들에는 그 한계가 있다.

특히 공동주택단지개발 계획시 건축물 배치에 따른 바

람의 형성 및 유동 분석1)-4) 및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기

후특성을 고려한 단지설계의 필요성은 제시되고 있지만

CFD 등을 이용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량적 평가

등은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바람길을 활용한 도시계획의 성공

사례
5)-6)
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시를 들 수 있다. 가까운 일

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형 건물의 경우 풍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실제 사례를 이용하고 있다. 특히

풍환경 영향평가를 통하여 풍피해 이외의 온열환경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의 배치와 형태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 기준으로 연구대상을 규정중

의 제3종 일반 거주지역으로 확정 하였다. 서울시는 전세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에 주택재개발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기준용적률은 서울시 도시주

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에 각 재개발구역별로 정해져 있

는 기본용적률을 의미한다. 주요 주택재개발구역의 기준

용적률은 170%, 190%, 210%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대책

에 따라 기준 용적률이 상향되면서 250%까지 높아지게

되었다.본 연구에서는 용적률은 250%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용적률을 본 연구에 이용된 각 case들의 기준으로 하

였다.

각 동이 남향 `一`자 형태로 배치되던 종래의 판상형에

서 벗어나 초고층 탑상형의 단지 설계가 붐을 이루면서

그 동안 주상복합아파트에만 적용해 오던 설계기법이 일

반 아파트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여서 본문에서는 16동

의 탑상형 건축물을 가상하여 선정 하고 이를 지그재그

형 등으로 그 배치에 따른 영향을 알아보았다. 특히 본문

에서는 235m×235m의 일반 거주 지역에서 16동 탑상형

일반 주택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대상으로 가상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8가지의 배치를 고려한

계산을 행하였다. case 1은 16동으로 이루어진 15층 높이

의 탑상형 건물들의 형태이다. 한 개 층의 평균 높이를

3m로 생각하여 15층 건축물의 총 높이는 45m로 하였다.

각각의 건축물들의 인동간격은 1h(45m)로 한 일반적인

‘井’자형 혹은 정방형 배열이다. case 2는 case 1의 경우

와 배열방법은 같지만 층수를 12층으로 하고 건물 높이

를 36m로 변경하여, 건물면적을 넓힌 형태이다. 즉, 지면

에서 사용하는 건폐율은 늘어났지만 용적률을 일정하게

한 경우이다. 인동간격은 높이와 같은 수치의 거리 36m

를 유지한 형태로 하였다. case 3은 16동으로 이루어진

15층으로 건물 층수를 줄이고 높이도 따라 변경하였다.

즉, case 2에 비하여 건폐율을 높인 형태이다. 16개의 건

물 높이 h는 27m로 하고, 각각의 건축물들의 인동간격도

1h(27m)로 한 일반적인 ‘井’자형 배열이다. 즉, case 1,

case 2 및 case 3은 같은 용적률의 경우에 건물 동수는

일정하게 유지하고 건물 높이와 면적을 변경한 경우이다.

case 4는 case 1에 비하여 같은 용적률에서 건물의 수

를 줄이고 높이를 2배로 한 경우이다. 즉 case 1의 16동

의 45m 높이의 건물이 8동의 90m의 건물로 변해버린 것

이라고 가정한 것이다. 즉, 용적률을 일정하게 한 상태에

서 고층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배치를 하였

다. case 5의 경우는 case 4와 같은 배치에서 바람의 방

향이 바뀌었을 때를 생각한다. 즉, 바람이 불어오는 좌우

의 인동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절반으로 줄인 case 4에 비

하여 바람방향인 좌우의 인동간격을 건물의 높이만큼 벌

여 둔 case 5의 경우, 건물 주변의 풍환경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도록 한 경우이다.

case 6은 case 4, 5의 ‘一‘자형 배열을 지그재그형 배치

로 바꾸었다. 즉 건물 높이는 90m로 case 4, 5와 같지만

지그재그형의 배치를 한 까닭으로 건물의 인동간격과 좌

우 간격이 넓어지는 경우이다.

평면

측면

a) case 1 b) case 2 c) case 3

평면

측면

d) case 4 e) case 5 f) case 6

평면

측면

g) case 7 h) case8

그림 1. 계산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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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7은 case 1의 건축물의 배열을 기초로 하여 동등

한 용적률 조건하에서 높이를 60m, 30m로 바꾼 복합구조

형의 정방형 배열이다. 즉 동일한 배열을 가질 지라도 건

축물의 높이가 변화할 경우 풍환경이 변할 것으로 판단

되는 경우이다.

case 8 은 case 7의 변형으로 높낮이가 다른 건물을

배치하되 정방형이 아닌 지그재그로 배치한 것이다.

2.2 계산조건

난류모델은 표준 k-ε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알고리즘

(algorithm)은 SIMPLE법을 사용하였다. 차분법은 풍상차

분(upwind scheme)으로 계산하였다. 건물의 벽면 등은

Generalized Logarithmic Law를 이용하였고, 계산 영역의

측면 경계조건은 Symmetry Plane으로, 상공면은 Free

Slip으로 처리하였다.

출구조건은 압력조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입구조건은

본 계산을 행하기 이전에 350m×235m 크기에 높이 5m의

건물을 배치한 계산(이 계산에 사용된 초기 및 입구 풍속

조건은 그림 2에 표시)을 실시하여 이때 발생한 출구의

값을 본 계산의 입구조건으로 이용하였다. 이 경우, 입구

부분의 난류강도는 약 10%였다.

그림 2. 초기 풍속조건

그림 3. 계산 mesh의 예(case1)

8개 계산 case는 모두 다면체 메쉬(Polyhedral Mesh)

로 모형을 만들었다. 각 계산에는 약 130,000개의 mesh가

사용되었다.계산 면적은 350m×235m 크기로 고정하였고

(대지는 235m×235m), 이들에서 이루어지는 풍속을 잘 표

현하기 위해, 특히 계산상 후류의 영향을 고려하여 풍하

측의 면적을 115m 확대하여 계산하였다.

3. 해석결과

본문에서는 STAR-CCM+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3.1 건물의 높이에 따른 영향

case 1, case 2 및 case 3는 각기 같은 용적률 하에서

배치는 일정하게 하고 건물의 폭과 높이를 조정한 것이

다. 그림 4에 이 경우의 1.5m에서의 스칼라 풍속분포를

나타낸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그림 4. 스칼라 풍속분포도(1.5m)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용적률일 경우 평면적

이 좁고 높이를 높인 형태의 경우(case 1)가 그렇지 않은

경우(case 2, case 3) 보다 건물 사이의 풍속이 세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파트 내부의 풍환경의 경우 건

물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바람이 원활하게 지나갈 수

있어 통풍이 좋아진다는 간단한 원리가 그대로 작용된

것을 나타낸다. 반대로 건물 좌우의 풍속은 저층으로 갈

수록 원활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층 건축물일

수록 저층부 풍하부분의 풍속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지상 1.5m의 보행자

공간에서의 평균풍속을 보면 case 1이 1.46m/s, case 2가

1.34m/s, case 3는 1.35m/s로 나타나, 빠른 유속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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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case 1의 경우가 풍환경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판단

된다. 평균풍속이 높다는 것은 건축물 외부의 공기를 건

물 군으로 잘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건축물 내부의 환기에는 상당히 좋을 수 있다고 판단된

다. 또한 이는 지표면의 냉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이므로 고층으로 갈 경우가 지표면에서 열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a) case 1

b) case 2

c) case 3

그림 5. 스칼라 풍속분포도(20m)

그림 5에 20m 높이에서의 스칼라풍속 분포를 나타낸

다. 이것은 건물 중간층 정도에서의 풍환경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case 1의 경우가 약간 더 바람방향의 수직

방향인 아래위의 건물사이에서 고풍속을 나타내지만 전

반적으로 모두가 같은 양상을 나타내어 거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층 건물일 경우(case 1) 저

층부에서 나타났던 건물 뒷부분(풍하측)의 정체영역이 상

당히 사라져 다른 두 case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 4에서처럼 저층지역에서는 풍환경에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만 20m 높이에서의 평균풍속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중층부 이상에서는 어느 경우든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 높이에 따른 평균풍속 분포(m/s)

그림 7. 높이에 따른 최대풍속값(m/s)

높이에 따른 평면전체의 평균풍속 분포를 그림 6에, 평

면내의 최대풍속값을 그림 7에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것

과 일치하게 최하층인 1.5m에서는 case 1의 평균풍속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이의 증가에 따른 풍속분

포는 세 경우 모두에서 그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

만, 그림 7에서 나타낸 것처럼 최대풍속의 경우 중층부에

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20m 부근까지는 case 1

의 경우에 최고풍속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풍상측(좌측)에 배치된 건물의 폭이 case 3의 경우가 가

장 넓어 가장 빠른 풍속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건물의 면적이 작아질수록 유동하는 공기량도 많

아지지만 풍속도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같은 배열의 경우, 고층으로 건축하는 것이 풍환경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2 건물 수에 따른 영향

그림 8에 같은 용적률에서 건물의 평면의 크기는 같지

만 건물수를 줄이고 높이를 2배로 높인 경우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case 1과 case 4의 비교).

당연하다고 판단되지만, 건물이 조밀한 case 1의 경우

가 case 4에 비하여 풍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다. 즉 건물의 수를 줄여 높이를 높이는 고층주택이 훨씬

풍환경에는 유리하다는 단편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재의 고밀도 중저층의 공동주택에

비하여 저밀도 고층으로 갈수록 바람길에는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결과이다. 향후 도시의 재

개발이 있을 경우, 같은 용적률로 제한을 한다면, 건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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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줄이고 고층으로 건설하는 것이 외부 풍환경에 유리

하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a) case 1

b) case 4

그림 8. 스칼라 풍속분포도(1.5m)

3.3 건물 배치형태의 영향

그림 9에 같은 크기의 건물일 경우, 바람의 방향에 따

른 영향과 지그재그 배치에 따른 풍환경의 영향을 나타

내었다. case 4의 경우 바람 방향인 좌우로 상당히 원활

한 바람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case 5에 비하

여 고풍속 지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풍하측인 건

물의 오른쪽 부분에서 case 4의 경우 case 5에 비하여 상

당히 큰 저풍속 지역이 발생한다. 이는 적절한 인동간격

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고층으로 갈 경우 사방으로 인동간격을 상당히 넓게 잡

아야지만 풍향이 바뀌어도 풍환경이 원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결과이다.

case 4와 case 5의 배치를 재조정하여 인동간격을 사

방이 같게 지그재그 배치한 case 6의 경우, 고풍속 지역

이 늘어나고 저풍속 지역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건물의 풍하측 부분의 저풍속 구간이 확연히

줄어들어 후류의 영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가능하면 일자형 배치를 피하는 것

이 풍환경에는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지그재그의

경우 앞 건물의 후류에서의 영향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

어 각 건물에서의 풍환경이 어느 건물이나 일정할 것으

로 판단된다.

a) case4

b) case 5

c) case 6

그림 9. 스칼라 풍속분포도(1.5m)

그림 10에 20m 높이에서의 스칼라 풍속을 나타낸다.

1.5m 높이에 비하여 case 4의 건물 뒤편 저풍속 구간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case 5와 case 6에 비하여 건물 후

류의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나타내었

던 case 1∼case 3과 같이 일정한 배치하에서는 고층으로

감에 따른 영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배치가 달라

질 경우, 고층으로 가더라도 건물 후류의 영향은 상당 부

분 그대로 지속될 수 있다는 결과이다. 이것은 건물배치

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풍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1, 12에 각각 case 1, case 4∼case 6의 높이별

평균풍속 분포와 최대풍속값을 나타낸다. 평균풍속 분포

는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모든 case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m 이하의 저층부에서는 case 4의 경우가

case 5와 case 6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고층부로 갈

수록 case 4의 풍속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case 6

의 경우 높이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풍속의 증가는

다른 case에 비하여 상당히 완만하여 저층에서와 고층에

서의 풍속차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층에서 고른 풍속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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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4

b) case 5

c) case 6

그림 10. 스칼라 풍속분포도(20m)

그림 11. 높이에 따른 평균풍속분포(m/s)

그림 12. 높이에 따른 최대풍속값(m/s)

최대풍속도 건물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일반적으로 증

가하고 있다. 다만, 평균풍속과는 달리 case 6 경우 최대

풍속이 훨씬 크게 나타났다. 또한 최대풍속의 높이에 따

른 증가는 평균풍속에서와 마찬가지로 case 6의 경우가

가장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림 12에 나타난

최대풍속을 보면 그림 9의 평균풍속과는 달리 건물의 최

상층부 이상에서는 점차 감소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대형 공동주택의 건설시에 일정

한 규칙을 가지는 지그재그형 배치를 취함으로 인하여

단지내의 풍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

론을 나타내는 것으로 향후 계획시에 상당히 효과를 가

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a) case 1

b) case 7

그림 13. 스칼라 풍속분포도(1.5m)

a) case 1

b) case 7

그림 14. 수칙방향 스칼라 풍속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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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불균일 건물높이의 영향

그림 13에 건물의 평면은 같으나 각 건물의 높이를 불

균일하게 한 경우와 균일한 경우를 비교하였다.

건물높이가 일정한 case 1의 경우에 비하여 건물 높이

가 서로 다른 case 7의 경우 건물사이의 전반적인 풍환경

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그림 14에서 알 수

있듯이 case 7에서는 풍상측(왼쪽)의 건물의 수직류가 활

발히 작용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즉 평면에

서의 수평흐름도 영향이 있지만 이 두 경우에는 건물의

높낮이가 일정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직류가 활발히 움직

인 결과인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조건이라면 각 건물들

의 높낮이를 불규칙하게 배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5 불균일 높이의 지그재그형 배치의 영향

그림 15에 case 7과 case 8의 스칼라 풍속분포를 나타

낸다. 두 경우 모두 그림 1에서 나타낸 것처럼 건물의 높

낮이를 달리하였다.

높낮이가 다른 건물들의 배치에서 평면조차 지그재그

로 배치한 case 8의 경우가 평면상에서 정방형으로 배치

한 경우에 비하여 풍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역시 앞선 결과인 case 5와 case 6의 비교와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a) case 7

b) case 8

그림 15. 스칼라 풍속분포도(1.5m)

그림 16과 그림 17에 높이에 따른 평균풍속과 최대풍

속을 나타내었다. 앞서 그림 14의 분석에서 case 1에 비

하여 case 7의 경우 건물사이의 전반적인 풍환경이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층 특히 높이 1.5m에서의

평균풍속은 그림 16에서와 같이 case 1의 경우가 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여 생

각해 보기로 한다. 전반적인 평균풍속은 case 1의 경우가

높지만, 건축물 후류부분에서 나타나는 저풍속 구간을 생

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case 7과 case 8

의 경우는 case 1에 비하여 건물 바로 뒷평의 풍하측에서

의 저풍속 구간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체

평면에서는 높은 평균풍속을 보이는 case 1이 일견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case 1은 case 7과 case 8에

비하여 전반적인 풍환경이 좋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러한 후류부에 저풍속으로 바람이 정체하는 부

분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때문이다.

그림 16. 높이에 따른 평균풍속 분포 (m/s)

그림 17. 높이에 따른 최대풍속 분포 (m/s)

4. 결 론

본 논에서는 각종 평균풍속과 최대풍속 등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배치 등에 따른 풍환경의 변화를 재조명 해 보

았다.

먼저 용적률과 건물수가 같다면 지표면의 건폐율을 줄

인 고층의 형태가 풍환경에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밀도 중저층의 공동주택에 비하여 저밀도 고층으로

갈수록 풍환경에는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형태의 건물이라면 정방형 배치보다는 불균

일한 지그재그형 배치가 풍환경에는 유리하다. 특히 같은

높이의 건물군 보다는 불균일한 높이의 건물군이 풍환경

에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

로 아파트를 위시한 공동주택의 건설시에 정방형 또는

직방형 배치를 많이 고려하고 있지만, 이상의 결과들로부

터 불균일한 배치가 풍환경에는 많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건물에 고도제한을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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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의 결과로부터 이러한

일률적인 고도제한으로 인한 중저층 건축물이 풍환경 면

에서는 고층건축물에 비하여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많은 경우 건축물 남북방향의 인동간격은 많이

고려하고 있으나 동서 방향의 인동간격을 고려하지 않고

밀집한 형태로 건설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본다면,

앞으로 인접한 건물의 동서 방향의 인동간격도 풍환경에

서는 상당히 큰 요소가 됨을 확연히 알 수 있었다. 또한

바람의 주 풍향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러한 건물의 배치에 따른 풍환경의 변화는 도

심의 온열환경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향후 공동주택 건설시에 많

은 고려가 이루어질 부분이라 판단된다.

다만 아직 어느 정도가 가장 유리할 것인지에 대한 데

이터를 축적하기에는 계산 case가 부족한 관계로 이에 대

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또한 아파트 단지 등

의 대규모 건축물 군에서의 온열환경의 변화에 대한 연

구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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